
‘ITMA 아시아’와 CITME가 통합된  

아시아 섬유 기계전을 2008년부터 개최 

ITMA 아시아와 CITME(중국국제섬유기계전)가 정식으로 통합된 아시아 최

대의 섬유 기계전을 2008년부터 2년 걸려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. 

이 ‘ITMA 아시아 + CITME’의 제1회전은 2008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

간 중국의 상하이 신국제전람중심에서 개최된다. 

세계에서 가장 큰 섬유 기계전 ITMA를 주최하는 CEMATEX(구주섬유기계

제조연맹)는 CITME의 주최자인 CTMA(중국방직기계기기공업)와 JTMA(일본

섬유기계협회)와 전부터 난립하고 있던 동 아시아에서의 섬유 기계전의 조정

이나 각기 주최하는 전시회의 상호 협력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해왔는데, 이번

에 베이징에서 CITME, CTMA, CCPIT-TEXT(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방직업

분회), CIEC(중국국제전람중회중심집단공사)의 4단체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

체결하고 정식 조인하였다. 

그 첫 번째 행사로서 2008년 상하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, 그 후는 원

칙적으로 2년 걸러 개최할 것도 합의하였다. 다만 개최 장소에 대하여는 중

국측은 중국으로 유럽측은 상하이로 각기 공표하고 있다. 

동 아시아에서의 섬유 기계전은 베이징의 ‘CITME’와 상하이의 ‘상하이 

TEX’가 각기 2년 걸러 개최되며, 싱가포르에서는 ITMA 아시아가 2001년, 

2005년에 4년 걸러 개최되어왔다. JTMA가 주최한 일본의 OTEMAS는 2001년

에 제7회전으로 막을 내리고, JTMA는 2005년의 ITMA 아시아의 파트너로서 



협력하였다. 

그러나 ITMA 아시아는 관람자 수 등에서 큰 문제를 남겼으며, 또한 

CITME도 베이징에서 개최하면서 점차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실정이며, 중국

과 동 아시아의 전시회를 집약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되었다. 단지 애로

가 되어 온 것이 상하이 텍스의 존재로 관람자 수, 출전자 수로는 타를 압도

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텍스의 주최자인 싱가포르의 기획 회사 MPI는 

CTMA나 CEMATEX가 합류하자는 제의에 쉽게 동의 안하고, 반대로 그 동안 

2년 걸러 개최해 온 상하이 텍스를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한다고 급히 발표

하였다. 

그런데 이번 합의에서는 2008년도에는 주 운영이 CTMA 등의 산하의 베이

징 방직기계국제전람회공사이며 싱가포르의 MPI도 운영에 협력하기로 발표

하고 있어, 통합에 가장 큰 장애가 해소되었다는 견해가 강하다. MPI는 원래 

ITMA 아시아를 운영해 왔고, 중국전의 통합 기운이 높아지는 속에서 타국 

기업의 주 운영은 점차 어려워지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. 

현 단계에서는 금년 7월에 상하이 텍스는 개최될 모양이나, 금년 10월의 

베이징 CITME를 최후로 중국과 동 아시아의 국제적 섬유 기계전은 2년에 

한 번의 ‘ITMA 아시아 + CITME’로 집약될 것 같다. 

이번 합의에 관하여 각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. 

CEMATEX 회장은 “ITMA 아시아를 중국으로 옮긴 최대 요인은 세계 섬유 

생산의 1/3을 차지하는 중국의 능력 때문이다.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은 최대

의 바이어이다. CTMA가 파트너가 된 것은 대단히 반갑다.”고 말하고, CTMA 

회장은 “최초의 합동전을 상하이에서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. 우리의 

이니시어티브(initiative, 주도권)가 섬유 산업 및 섬유 기계 업계의 건전한 발



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.”고 환영하였다. 

CCPIT-TEX 부회장은 “2005년 11월에 CEMATEX, CTMA, JTMA의 3자는 섬

유 기계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를 합의하였다. 

CEMATEX와 JTMA는 금년 10월의 CITME 06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, CTMA

와 JTMA는 2007년 가을의 ITMA 뮌헨을 지원한다.”고 하였다. 

JTMA 회장은 “일본섬유기계협회의 멤버는 오랫동안 CITME에 참가하여 

성공해 왔다. 또한 전번의 ITMA 아시아에서는 파트너로서 협력하였다. 그러

한 ITMA 아시아와 CITME가 통합됨으로써 상승 효과가 발휘되어 고객도 섬

유 기계 메이커도 모두 유익하리라고 믿고 있다.”는 담화를 발표하였다. ♣ 


